
서류가방 든 손이 움츠러드는 늦가을, 비라도 내리면 생각나는 음식은 뜨끈한 국물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를 양념 삼아 만두전골로 유명한 ‘토박이’를 찾았다. 

앉자마자 모듬전에 막걸리를 주문했다. 이어서 만두전골을 시켰다. 이곳 토박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오른쪽을 지나 서래마을로 빠지는 길 끝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따라 걸을 때는 ‘정말 맛집이 

있나?’ 싶어 스마트 폰으로 몇 번이나 위치를 확인했다.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자주 찾는다는 ‘토박이’는 세 자매가 운영하는 ‘서울음식전문점’이라고 한다. 

< 맛집 소개 > 서울음식전문점 ‘토박이’

 ‘토박이’ 
 만두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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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매는 '나의 20년'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장계현의 

부인과 언니 그리고 동생이다. 20년 전 '토박이 본점'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2호점 ‘토박이 별당’을 열었다. 두 

토박이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비에 촉촉해진 국립중앙도서관 계단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킬 때 쯤 만두전골이 나왔다. 

그리고 정갈해 보이는 기본 찬을 내왔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만두전골. 뜨끈함이 땡겨 일단 국물을 맛봤다. 

첫 느낌은 담백하다. 느끼한 맛도 없고 조미료 특유의 

맛도 없이 깔끔하다. 어찌 보면 심심할 정도이다. 그러고 

보니 토박이 ‘만두전골’에는 배추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 배추에서 나오는 은근한 단맛이 국물 맛을 더욱 

잘 살려줄 것 같다. 게다가 토박이에서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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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수제 만두전골 35,000원/ 45,000원  

모듬전 40,000원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9길 47-3 서우빌딩 

(국립중앙도서관 뒷골목)

대중교통

7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0분

전화

(02) 532-4650

다음으로 만두를 맛 봤다. 실하게 들어찬 

만두소에 쫄깃한 만두피가 어우러진 큼지막한 

‘손 만두’였다. 시중 만두에는 기름이 있어 다소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에 비해 토박이 만두는 

담백하다. 그래서인지 국물도 깔끔하다. 맛도 

맛이지만 먹고 난 후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 

만두피를 만드시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두소를 

채워 손수 만두를 만들어 주셨다. 토박이 만두는 

‘어머니 만두’와 많이 닮아 있었다.         

비 오는 날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거나 

어머니 만두가 먹고 싶으면 토박이 ‘만두전골’을 

찾아보자. 오늘 맛 본 ‘토박이 만두’. 비오는 날이라 

그런지 아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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